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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 카본을 활용한 탄소 상쇄 전략으로의 전환



기후 변화 대응과 관련해 다양한 방법이 제시되고 있지만

탄소 감축의 측면에서 한계가 존재합니다.

우리는 기후 변화 대응 전략 중 하나인 탄소 상쇄의 방법으로

블루 카본의 적극적 활용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Carbon Net-Zero1







자발적 탄소시장

특징

a

민간 주도 시장
낮은 운영/관리 비용

(의무 시장 대비)
글로벌 기업 간

거래 가능

다양한 유형 및 가격 유연한 공급 확대 가능
(장기적, 안정적)

국내 증권사의
사업 참여 확대



자발적 탄소시장

▮ 규제시장에서 배출권 수요 증가 감당 불가

(정부 할당 감소로 배출권 시장에서의 구매 필요)

▮ 기후변화 해결을 위한 중요한 방안으로 인식

▮ 전 세계적 관심 ↑, 기업의 활발한 거래 참여

▮ 탄소시장 품질과 신뢰성 확보 노력 진행

(TSVCM 등의 독립감시기구 출범)

▮ 배출권 거래제와 상호보완 관계로 발전 가능

전망



자발적 탄소시장의 움직임



재생 에너지 관련 투자

배출 저감 지원 사업 등

예.쿡스토브 지원사업

대기 중 온실가스를

흡수해서 제거

예) 산림복원 탄소 상쇄

※ 현재 배출하는 탄소는 물론 과거 배출된 탄소도 제거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제거상쇄만 인정하고감축상쇄는 인정받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

탄소 중립 실현 전략 변화의 필요성



탄소 배출권 구매를 통한 탄소 중립?



Blue Carbon2



What is Blue Carbon?

염생식물과 같은 연안에 서식하는 식물과 갯벌 등 퇴적물을 포함한 해양생태계가 흡수하는 탄소

지표에 저장되는 탄소 대비 10배, 대기 내 탄소의 50배 이상 저장 가능

자료 : 해양수산부



블루 카본의 등장



Blue Carbon vs. Green Carbon



블루 카본에 대한 의문의 시선

Q. 해양생태계의 흡수원으로서 블루카본의 역할은 해수면 및 수온 상승 등의 기후변화로

인한 물리적 리스크로 인해 기대하는 만큼의 효과를 내기 어려운 것 아닌가?

A. – 해수면 상승이 습지의 손실을 초래하고 해양생물 생육이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 일반적 시각인데, 

국소(지역) 단위로 테스트 한 연구 결과에서는,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해안습지의 피해정도가

과대평가 되었다는 결과가 나타남.

- 해수면 상승으로 내륙의 인구밀도가 높아지게 되고 간조 시 해수가 빠져나가는 면적이 증가해

해안습지 면적이 넓어져 블루 카본 효과가 되려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발표.

- 해수면 및 수온 상승은 기회가 될 수 있음. 맹그로브의 경우, 2025년에 제주 연안 상륙 예측



블루 카본에 대한 의문의 시선

Q. 해양생태계는 원래 탄소흡수원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복원 전략으로 봐야 하지 않는가?

A. - 블루 카본의 시작은 갯벌 복원사업과 갯벌 식생복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고, 복원 사업의 목적은

블루 카본의 흡수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복원 전략 외에도 해조류, 패류, 미세조류 등

추가적인 블루 카본 발굴 관련 연구로 지속적으로 확대 중

Q. 블루 카본 투자로 탄소감축에 투자되어야 할 자원이 분산되어 감축이 지연되지 않는가?

A. - 현재 다수의 탄소 상쇄, 특히 제거 상쇄 전략은 그린 카본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탄소 흡수에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이미 많은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어 탄소 상쇄가 가능한 면적이 제한적임

- 탄소 감축 효율성이 높고 빠르게 탄소를 흡수하는 블루 카본 관련 투자는 시행 초기 단계로서

새로운 탄소 제거 상쇄전략이라고 할 수 있음



블루 카본에 대한 의문의 시선

Q. 해양에 탄소를 저장하게 되면 해양 산성화로 인한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는 것 아닌가?

A. - 기술 개발로 해양 산성화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실제 해양 산성화를 막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 심지어 해양 산성화에 가장 민감한 산호초를 비롯한 해양 생물의

행동에 직접적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연구도 확인됨

- 해양 이산화탄소의 증가로 해조류 및 염생식물의 생장을 촉진한다는 연구 보고도 존재.

다년생 해조류 기반의 바다숲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생성해 해양 생태계에 긍정적

역할을 할 뿐 만 아니라 블루 카본의 목적인 탄소 저장 및 감축 방안이 될 수 있음

※ 해양 산성화 저감을 위한 주요 기술 개발 현황

1) 알칼리 계열의 패각을 산성화된 해양에 투입하여 산성화를 저감하는 기술 추진(미국 NOAA)

2) 패각이나 석회암을 전기분해(저전력<1W)하여 해양 PH 농도 상승, 이산화탄소 감소 및 산소 발생



블루 카본 사례3



해외 각국의 블루 카본 사례



국내의 블루 카본 사례



블루 카본을 활용한
탄소 상쇄 전략 제안4



한국의 갯벌의 탄소 흡수 잠재력



생물다양성의 가치



#참고 자료. 생물 다양성 이슈의 확대

출처 : World Economic Forum, The Global Risks Report 2022 17th Edition  

출처 : GlobeScan-SustainAbility Survey, Sustainability Leaders 2022

“지속가능한발전과제를고려했을때의시급성”“향후 10년간전세계적으로가장심각한위험확인”



염생식물 잘피(Seagrass)

※ 잘피(Seagrass) : 해수에 완전히잠겨서 자라는 속씨식물을통칭, 해조류와는달리 잎, 줄기, 뿌리 기관을가지고 있는 고등 식물



해양 중심
블루 카본 거버넌스

한국 해양 생태계의 특성상,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역할의 조율과

블루 카본 프로젝트의 추진 주체 필요

↓
한국 블루 카본 태스크포스

(K-BCTF) 구축

블루 카본 프로젝트의 목표 설정

참여자들 간 역할 분담 및

이행 여부의 확인과 검토



블루 카본을 활용한 탄소 감축 선순환



패각

재활용

#참고 자료. 제철공정 부원료로 활용되는 패각 폐기물

버려지는 패각 재활용은 선진적 폐기물 선순환 사례로서

생산, 가공, 공급을 잇는 지속가능한 Value Chain을 완성

지역 사회의 심각한 환경문제가 된 패각

국내에서 年 35만톤 발생 중이나, 

복잡한 절차와 비용으로 처리가 곤란한 폐기물

통영, 고성, 여수 등 지역해안에 쌓여가는

패각 폐기물의 재활용률은 10% 미만으로,

약 92만톤이 어촌에 장기 방치

패각의 주성분은

석회질(CaO, 54%)

순환자원 인정 대상에 ‘패각‘ 포함

정부, 지자체(시행령 개정, ‘21.8.31)

패각 재활용 환경성 평가 승인

(국립환경과학원, 21.9.15)

패각 석회석/탈류제 활용

기술 개발(포스코)

✓ 폐자원 선순환 체계 구축을 통한 환경 문제 해결

지역 사회의 고충 해소 및 탄소 저감 효과

패각 30만톤 X 44%(CO²  年 13만톤 감축 인정)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블루카본을중심으로한탄소상쇄전략으로의전환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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